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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즉 개인이 생산한 개인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흩어진 개인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록물이 가진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인 

개인과 사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풍부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에 앞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기록물의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애사 연구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개인 

기록화에 적용하는 것은 생애에 바탕을 둔 개인 기록물의 가치 분석을 통해 올바른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 간의 관계를 밝혀 개인 기록화의 필요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심층적인 생애사 연구의 중요성을 연구한다. 또한 생애사 연구의 구성과 특성을 통해 기록학의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개인 기록화의 바탕을 마련한다. 

주제어: 개인 기록화, 생애사, 생애사 연구, 개인 기록물

<ABSTRACT>
The personal history of individuals directly and vividly reflects the courses of their life and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It has become a meaningful part of the social landscape today to pursue efforts 

to understand humans and humanity correctly and properly through the windows of private records. Notably, 

the significance of keeping private recor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ociety of which 

they are a part lies in the fact that they cooperate to build a foundation on which they can prosper together. 

One of necessary things to be done to fully appreciate the values of such private records is to perform 

serious analyses on particular individuals who are behind those records. Developing and refining methods 

of life history research such as time-line interviews exert positive influence in setting up a direction for 

private documentation systems where private records are collected and main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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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이 생산한 기록물에는 사회 속에 존재하

는 인간의 의미와 다채로운 사회의 모습이 반

영되어 있다. 기록물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

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올바르게 파악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이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 자신의 생각과 가

치를 담은 개인 기록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다. 이러한 개인 기록물에 담긴 삶의 개별적 내

용은 개인의 특수성과 함께 과거에서 현재 그

리고 미래로 시간에 따른 보편성을 가지게 된

다. 또한 개인에 의해 생산되고 생산된 기록

물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가치

를 가진다(김혜림, 2010, p. 24). 따라서 개인 

기록물이 담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 개인 

기록물을 오래 지속하고자 하는 가치 인식을 

통해 개인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

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가 

있다.

공공 기록물과 달리 개인 기록물은 개인이 

생산 및 수집하고 개인적인 삶과 흐름, 인격을 

담고 있는 비조직적이고 비정기적인 특징을 가

진다. 따라서 개인 기록물을 파악하고 평가하

기 위한 기준의 필요성 인식과 생산 주체인 개

인의 생애 연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애

사 연구는 개인의 이야기가 가지는 공공의 의

미를 시간 배경 속에서 찾는 것에 의미가 있다

(김영천, 한광웅, 2012, p. 13). 또한 개인의 삶

을 분석하여 주요 사건, 개인과 연결된 당시의 

사회적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다(김진용, 2013, 

p. 84). 따라서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과 사회

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소통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변

화하는 사회적 경험, 역할, 지위, 신분 등은 개인

화의 표현이자 사회화의 내용을 보여준다.’는 베

거와 레크먼(Berger & Luck mann)의 주장은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불가분적 구성

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이희영, 2005, p. 130). 

이는 기록학의 측면에서 본다면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개인을 이해하여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개인과 사회의 관계, 다양한 양상과 가치

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학 영역에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 기록물

을 파악하기 위해 개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

구의 기초를 마련해준다. 더불어 개인의 가치, 

개인의 삶을 담고 있는 기록물을 관리, 보존하

기 위한 바탕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기록

화의 의미를 토대로 개인 기록화의 의미를 생각

해 본다면 개인 기록화는 개인이 지향한 가치 

그대로를 담고 있는 개인 기록물이 무엇인지 판

단 및 수집하여 이를 관리, 보존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인 기록화의 이

론적 근거는 한스 붐스가 주장하는 개인 기록

물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발생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동시대인이 생각하는 의미를 분석

한다. 그리고 이 의미를 통해 기록물의 선별과 

수집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정당성을 

바탕으로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대인이 생각하는 것, 그 

의미는 개인 기록물에 담겨 있다. 개인 기록물 

연구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함께 여러 개인의 

시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대

인의 의견이나 생각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한스 붐스의 입장을 개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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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 인식의 중요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이

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것은 사회

를 발전시키고 풍부하게 구성하는 원동력이 된

다. 기록학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인 인간의 가

치를 존중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 기록물을 체

계적으로 관리, 보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이 남긴 

기록물을 수집, 관리, 보존하기 위한 개인 기록

화가 중요하고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체계적인 개인 기록물의 수집, 관리 및 보존을 

위한 개인 기록화의 방향 설정을 통해 사회 발

전의 인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연구의 
관계

2.1 개인 기록물의 가치

개인 기록물1)에는 개인의 삶이자 생애가 담

겨있다.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즉, 어떠

한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닌 관점, 판단, 

감정 등이 함축되어 담겨 있다. 여기에서 개인 

기록물에 담긴 사실과 함께 개인이 왜 그러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게 되었는지, 개인은 사회

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기관에 의한 주도적인 기록관리체

제 형성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면서 공공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반면에 개인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

는 최근 들어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전자 환경

의 도래, 정보의 증가와 접근성의 향상,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 등 사회 속에서 삶

을 영위하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고 내가 사

는 삶의 터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또한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나 현

상에 대해 생각하는 관점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개인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 기록물

의 영역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과 가치를 보완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

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개인 기록물을 있

는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개인의 가치관과 정신

을 계승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 기록물의 

가치는 개인 기록물이 그 자체로 지니는 의미

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개인과 사회가 갖

는 ‘관계’이다. 그러한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해

야만 추후 전개할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

와의 관계, 생애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개인 기

록화의 방향 제시가 가능하다.

개인 기록물의 가치 이해를 통해 사회가 개

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어떠한 사회

적 역할을 요구하였는지, 개인이 바라보는 사

회의 변화 양상은 어떠하였는지 등 다양한 시

 1) 본 글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기록물의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회적 구성원인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수성과 함께 사회와 관계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 경험을 담아 주체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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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현상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수많은 구성

원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제도적 기반이 만

들어지고 의견 소통과 합의를 통해 체계를 갖

추고 발전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 일정한 방

향으로, 구성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교환

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개인

은 개인 기록물을 통해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

고 여러 주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

대를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개인의 생각이 반

영된 개인 기록물은 사회가 발전되고 상호 소

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사회가 공론의 장을 마

련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전자 환경의 조성과 다양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나’의 생각과 흔적을 남기려는 활동과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와 다르지 않은 

보통 사람의 생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의 생각, 그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접

근은 개인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활용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보통 사

람에 대한 관심은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또 공

감을 통한 가치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리고 스스로의 삶을 의미있게 살아 갈 수 있는 

자신감과 정신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개인 기록물이 지니는 가치는 하나의 용어로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 기록물

이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록물의 

목적과 의도가 다양할 때이기 때문이다(최영

주, 2005, p. 25). 또 개인 기록물에는 법과 규

정, 눈에 보이지 않는 연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김혜림, 2010, p. 14). 컴퓨터 등 전자기기

나 정형화된 시스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총체

적으로 연결된 인간의 삶을 느낄 수 있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 기록물의 가치가 모든 개인 기록물

에 반드시 담겨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가치있는 개인 기록물을 판단하고 확

인할 수 있는 분명한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실

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2.2 생애사 연구의 의미와 가치

2.2.1 사회학에서 생애사 연구의 의미

사회학은 사회 그 자체, 제도, 사회 현상, 사

회 구조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중에서 근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인

간에 대한 관심이다.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인

간이 하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각각의 사

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들이다(권태환, 설동훈, 홍

두승, 2010, p. 2). 즉, 사회 속에서 행동하는 인

간의 모습과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탐구한다. 사회학에서 생애사 연구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근본인 인간을 중요

한 축으로 정하여 현상과 의미를 분석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생애사 연구에 대한 의미를 고려하여 사회

학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인간에 대한 탐구를 중요한 부

분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베버는 인간이 가

지는 관념과 가치는 경제적인 조건만큼이나 사

회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권태환, 

설동훈, 홍두승, 2010, p. 29). 사회학에서는 사

회라는 커다란 대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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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기 위해 근저의 인간을 중점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

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가지는 것은 자신 즉, 

인간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당

시의 사회상, 사회구조의 모습을 나타낸다. 사

회가 가지는 하나의 대표성은 인간과 더불어 

내부의 다양한 특성과 의견이 소통하고 교환되

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사회학에서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위해 생애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인간

을 파악하고 사회와의 상호 연관을 탐구하고자 

했다. 

또 하나는 상호관계에 주목하고 상호작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짐멜은 사회학이

라는 학문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연구영역을 

갖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가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대상(권

태환, 설동훈, 홍두승, 2010, p. 30)이라고 언급

했다. 사회학은 사회 속에서 혹은 다른 사회 사

이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의미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찾고자 한다. 즉, 인간과 사회라는 

두 대상의 관계를 연구하여 의미를 찾는 연구방

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사회학은 인간과 

사회라는 두 대상의 불가분적인 관계를 연구하

는 것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사고(思考)하는 

존재인 인간의 행동을 사회학에서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가 덧붙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

계에 주목하고 있는 사회학은 인간이 가지는 삶

의 가치를 사회적 시간 배경 속에서 찾고자 하는 

생애사 연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사회학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가치와 행동에 

관심을 두고 인간과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탐구

를 지속하고 있다. 사회학에서 인간을 연구하

는 다양한 방법 중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학에서의 생애사 연구가 인간을 이

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과 구조, 인

식, 역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를 해석할 수 

있도록 풍부한 연구의 바탕을 이룰 수 있는 방

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2.2.2 교육학에서 생애사 연구의 의미

교육학에서 교육의 의미는 도덕, 문화, 자연, 

사회, 종교 등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교육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의미이다. 교육학에서 생애사 연

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과 집단이 살아온 

삶 속에 경험, 성장, 변화라는 교육학의 핵심적

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형숙, 문

지원, 2012, p. 75).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

회의 구조와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생활인

의 역할을 다할 때 의미를 갖는다(김범준, 구병

두, 2007, p. 24).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환경과 

접촉하며 경험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경험을 

재구성하여 교육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박성희, 

2011, p. 210). 교육학에서는 생애사 연구를 통

해 개인의 발달이라는 체계적인 분석과 다각적

인 관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김형숙, 문지원, 2012, p. 77).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요

소를 가져야 한다. 교사(가르치는 사람), 학습

자(피교육자, 배우는 사람), 교육내용이 있어

야 가능하다(김범준, 구병두, 2012, pp. 24-26). 

교사와 학습자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는 교육내용이라는 유무형의 지식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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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르치는 사람의 가치관과 교육관, 배우

는 사람의 생각과 자세, 교육내용이라는 삼박

자가 균형을 이룰 때 위에서 언급한 교육의 가

치가 실현 될 수 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사람의 가치관과 

자세, 지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교

육학에서는 사람이 어떠한 가치관과 교육관을 

가져야 하는가, 사회를 형성하는 사회적 존재

로 사회에 공헌하는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격의 특성을 인지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주체가 되기 위해 무엇

이 필요한가 등 사람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문

제의식을 찾아내고 연구되고 있다. 사람에 대

한 관심,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근본이 될 때 사회

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성장하기 위한 방향

을 연구할 수 있다. 많은 교육과 관련한 연구에

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다. 

그 관점은 사람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적용하고 

있다.

교육학에서의 생애사 연구의 의의(박성희, 2008, 

p. 5)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생애사

적 맥락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생

애사를 통해 확인한 자기주도적 성장의 잠재력

을 발견한다. 셋째, 지나온 삶의 재구성을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어 삶의 문

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한다. 이 

세 가지의 의의는 가르치고 배우는 두 주체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생애사를 연구하게 된다

면 얻게 되는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주체와 더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치관을 정립

하고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학

은 그 목적을 위해 사람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교사와 교육관, 학습자, 보다 나은 교수 방법과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애

사 연구를 통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 교육학에서 생애사 연구는 교육

을 구성하는 중요한 두 주체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교육학 연구에 있어 다

양한 시각과 논의를 통해 저변을 확대 할 수 있

는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3 기록학의 관점을 반영한 생애사 연구의 

의미

생애사 연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록물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 라

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20세기 전까지 

기록물의 양은 많지 않았다. 남기고자 한 모든 

기록물을 보존하여 관리할 수 있는 물리적, 경

제적 여건이 가능한 시기였다. 하지만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자 환경의 도래, 접근 

가능한 정보의 급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기록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무엇이 가치 있는 기록물이며 어떠한 

기록물을 선별하고 남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기록물 평가이론

과 방법론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기록학에서 논의하는 어떠한 기

록물이 가치 있는 기록물인가,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과 다양한 가치, 

생각의 존중이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생애사 연

구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먼저 기록물의 범

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앞서 제1절에서 언급

하였듯이 기록학 영역에서는 크게 공공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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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민간 기록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기록물 속

에 포함된 범주로 사적 혹은 개인 기록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민간 영역에서 개인이 

관련된 혹은 개인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

산하거나 수집한 기록물을 개인 기록물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공 기록물과 개인 기록물은 생

산되는 환경과 상황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한편, 현재까지 진행된 대다수의 기록물에 대

한 평가 이론은 개인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것

이 아닌 공공 기록물이 주된 대상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

공 기록물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기록

물의 가치를 평가 및 선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

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

을 기록화 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기

록화 하려는 대상에 대한 분석이다. 그 대상이 

사회적 사건이나 공공의 조직에서 사람, 개인

으로 변화된 것이다. 개인 기록물은 수많은 평

가 모형의 기초가 된 정부 기록물이나 행정 기

록물과 다르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개인 기록

물을 다른 개념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Catherine, 2001, p. 128). 대상이

나 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없다면 연구의 질적인 발

전은 기대할 수 없다.

개인 기록물 속에 담긴 가치를 이해하고 판

단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생산 주체 혹은 수

집 주체인 개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 어떠한 삶의 흐름에서 기록물이 만들어졌

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물에 담긴 의미

와 생각의 변화는 어떠한지 등을 이해하기 위

해 개인에 대한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기

본적으로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은 개인 기록물

도 함께 공유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을 이해하고 그 속에 

내포된 개인 기록물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

이 필요하다.

생애사 연구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시간을 축

으로 하여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궤적

을 살펴보는 것이다(김영천, 한광웅, 2012, p. 13). 

인과 관계, 시간적 흐름 등을 포함한 인생 전체

를 하나의 맥락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개인이 

속한 사회와 갖는 관계, 사회 속에 존재하는 문

화적인 특성과 조응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다(한경혜, 2005, p. 16). 또한 사

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생각을 확인할 수 있

기 때문에 생애사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인간성2)

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가치 있는 개인 기록

물을 남기고자 하는 과정에서 개인 기록물에 

담긴 개인의 생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

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는 삶의 분석을 바탕으로 발생했

을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과 관련한 주요 사건

의 파악, 기록물의 총체적인 분류체계를 마련

할 시 원천으로 작용한다(김혜림, 2010, p. 78). 

이러한 생애사 연구의 바탕은 개인의 삶과 개

인 기록물의 가치에 근거하여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록화 전략의 구체적 단계인 기록화 범위 설

정, 기록물 조사 및 수집 계획 수립으로 이어져 

 2) 사람의 본성이라는 의미로 맥락상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와 심리적 느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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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이 가능한 의미있는 기

록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2.3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의 관계 정립

개인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경험이나 사실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맥락, 관계, 인간화라는 

특성이 말해주듯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역사적 

흐름과 함께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이동

성, 2013, p. 48). 사회 변동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미시적으

로 개인을 변화시켜 전체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지, 하나의 매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한 것

으로 생애사 연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한경

혜, 2005, p. 28). 따라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 

기록물에 담긴 사회의 변화 양상, 사회가 요구

하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상호 주고 받은 영

향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생애사 연구를 적용한 개인 기록물 연

구는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추적하면서 

그의 행동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이

루어져 왔는지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자신의 생각을 사회에 반영하고 투영하

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연구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개인의 생각을 나누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 기

록물을 통해 가치관을 표현하고 사회 소통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나와 같은 생각, 자신과 또 다

른 삶을 살고 있는 또 다른 개인의 존재를 확인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만족감과 삶의 자신감을 

향유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의 목적과 마찬가

지로 개인 기록물도 개인의 삶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여 발전되어 가는 사회의 양상과 흐름

을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의미를 담

고 있다. 

그리고 두 대상은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

한다. 개인 기록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록화

하려는 대상인 개인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것

이 생애사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사 연

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록화 대상에 관한 

사실 관계, 다양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하는 동기부여가 필

요하다. 초점은 생애사 연구가 개인의 삶에 대

한 궁금증과 호기심,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기록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정보와 내용이 담긴 기록

물이 나타내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사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록물이 갖는 논리

적 질서, 생산 주체, 생산 환경 등 개인 기록물

을 둘러싼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생애사 연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

들은 생애사 연구를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관

점으로 개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하자면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는 커

다란 시간적 흐름 속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

고받는 사회와 개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리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

성함으로써 연구의 내용을 제공하고 기록의 가

치를 확인 및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개인 기록물과 생애사 연구의 상호 보

완적 관계는 개인 기록화가 개인의 가치를 사

회 속에 지속해 갈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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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기록화 적용을 위한 
생애사 연구 탐구 

3.1 생애사 연구의 구성요소를 통한 개인 

기록물 파악

3.1.1 시간의 분석단위를 통한 기록물 추적과 

수집

생애는 살아있는 한 평생의 기간3)이라는 의

미이다. 시간이라는 분석 단위는 생애사를 연

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선후관계, 인과(因果), 전체적인 흐름 등을 판

단할 수 있게 한다. 생애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이 연령에 의해 나누어져 각각의 

역할이 전이(轉移)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한경혜, 2005, p. 16). 여기

에서 연령이라는 시간을 분석 기준으로 제시하

는 이유는 개인의 삶은 사회 속에서 느끼는 시

간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개인

은 사회적 사건이나 현상, 흐름에 영향을 받으

며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개인의 시간, 역사적, 사회적 시간이

라는 기준을 두고 함께 이해하는 것이 생애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1955

년부터 1963년까지 세대로 6.25전쟁 이후 급격

하게 증가한 인구이다. 그리고 1970, 80년대 한

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주역인 현재의 50-60

대를 지칭4)하는 용어이다. 이 세대에 속한 생

애사 연구 대상의 출생 시기와 시간적 흐름을 

이해한다면 그 생애사 연구 대상이 어떠한 삶

을 살아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가

치관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포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리고 각각의 시간을 분석 단위로 

파악하면 구체적인 생애사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생애사에서 시간은 삶에서 일정한 흐

름과 성격을 갖는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각 기간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리고 과

거와 현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인

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유

철인, 1998, pp. 186-187). 명성황후의 생애5)

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의 생애사를 파악하기 위해 시

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개인의 삶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생애사를 연구하는데 시간을 기준으로 파악

하면 대상에 대한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대상의 행동, 특성을 입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시간을 통해 생애를 이해하는 목적

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적인 맥락과 경험

을 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데 있다(이

동성, 2013, p. 82). 더불어 삶의 선택과 의사결

정, 사회구조 내의 위치와 상호작용이 삶에 어

 3)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4) http://www.mk.co.kr/, 매일경제 용어 사전 

 5) 명성황후는 1851년 경기도 여주에서 출생하여 1895년 을미사변으로 사망했다. 전체 생애는 1851년-1858년, 1859년

-1866년, 1867년-1895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8세에 부친이 사망하고 가문과 흥선대원군의 

도움으로 한양으로 가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두 번째는 한양(서울 감고당)에서 생활하는 시기로 고종의 비로 간

택되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왕비로서 생활하게 된 시기로 을미사변으로 사망하기까지이다. 그리고 

각 시기는 세도정치, 개화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진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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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

다(한경혜, 2005, p. 13). 결과적으로 생애의 시

간적 구분,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기록

물을 예상하고 기록물을 추적 및 수집할 수 있

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3.1.2 전환점을 통한 개인의 변화 양상 파악

생애사 연구방법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 

첫 번째는 전환점이다. 전환점이란 삶의 궤적에

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

적인 계기를 의미한다(이동성, 2013, p. 84). 이

는 앞에서 설명한 분석단위인 시간과도 관련이 

있다. 전체 삶에서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즉, 전환점은 삶의 구간을 

구분하는 지표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점을 설

정하는 기준은 특정 시간이나 공간, 삶의 과정

에서 발생한 사건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생애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양

식이나 행동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명성황후의 생애를 시간적으로 구분하는 기

준이 바로 전환점인 것이다. 첫 번째(1851년- 

1858년)와 두 번째(1859년-1866년) 시기의 전

환점은 부친 민치록의 사망과 여주에서 한양으

로 삶의 공간이 변화되는 두 가지 계기가 연속

해 작용한 것이다. 어린 시절 부친의 사망으로 

가세(家世)가 완전히 기울게 되어 이전의 생

활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여주에서 한양으로 생활공간의 이동은 삶의 방

식이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1867년-1895년) 시기를 구

분하는 전환점은 조선 시대 양반의 신분에서 

왕비 간택으로 입궁하게 되는 계기로 이는 신

분의 변화와 공간의 이동이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이다. 양반에서 왕비로의 신분 상승은 생활

환경, 행동, 가치관 등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

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생애에서 나타나는 전환점은 변화된 삶의 양

상이 나타나게 된 사회적 조건이나 환경을 살

펴보는 것이다(이동성, 2013, p. 84). 이것은 개

인의 삶이 사회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생애 구분의 

기준이 되는 전환점은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있어 여러 변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애에서 각 시기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록물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기록물에 담긴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수용 과

정, 행동 변화 양상 등을 이해할 수 있다.

3.1.3 영역을 통한 개인의 다각적인 이해

생애사 연구방법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영역이

다. 영역은 전체 생애를 몇 가지 차원 혹은 측면으

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한경혜, 2005, p. 85). 이

것은 삶에 영향을 준 주된 원동력을 이해하기 위

한 범주를 제공하게 된다. 즉, 여러 영역으로 나누

어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생애 전체의 흐름과 생

애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이나 행동, 가치관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전환점을 

기준으로 영역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전환점은 전체적인 삶의 흐름에서 급격

한 변화를 보이는 결정적인 기준을 의미한다. 

한편, 영역은 연구 대상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를 위해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보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시간, 공간, 사건 등의 전환점을 기

준으로 영역이 나누어진다면 이해가 쉽고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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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수월해질 수 있다. 반면, 영역을 나누는 

지표는 시공간이나 사건 등 특정한 계기와 함

께 지나온 경험의 누적 등 다른 요소도 가능하

다.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전환점보다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전환점과 영역을 

통해 무엇을 살펴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전

환점은 전체 생애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계기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역은 개인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삶에 나타난 여러 

양상을 비교할 수 있다. 전환점과 영역이라는 

요소를 통해 생애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가 가

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1.4 적응을 통한 관계 이해와 기록물 파악

생애사 연구방법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적응

이다. 적응은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적응양식

(한경혜, 2005, p. 15)을 말한다. 개인이 삶을 살

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자세 중 하나는 사회나 

조직의 문화와 양식을 적절히 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적절히’ 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자신

의 개성만을 내세우거나 반대로 조건 없이 따르

기만 한다면 개인과 사회 발전의 측면에서 모두 

올바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의 문화와 

양식을 따르되 경우에 따라서 의견 개진과 소통

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한 것

이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구성요소 속에 내포된 

의미이다. 

적응이라는 개념은 삶을 지속해 가는 속에 겪

게 되는 많은 변화와 자신이 지켜나가는 고유하

고 연속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개념

이다.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개인에게 어

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개인은 이러한 상황과 

삶을 어떻게 조합하고 지속해 나가며 살아왔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통해 이해하자면 명성황후는 조선 시대 

여성으로 살다 고종의 왕비로서 궁으로 들어가 

살게 된다. 이는 지금까지 살던 생활양식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다. 왕비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함께 어머니(한창부부인 

이씨)와 양오라비(민승호)를 불의의 사고로 

비명에 잃게 되어 불안한 생활을 지속했다(이

민원, 2007, p. 707). 그리고 아침에 늦게 기상하

고 새벽 늦게까지 일했다(이기대, 2007, p. 83)

고 한다. 이는 일반적인 왕비의 생활과는 달랐

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왕비로 변화된 자신의 

입장을 수용하고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주변 

환경과 정치적 불안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

기 위한 노력을 해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

다.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변화

함에 따라 적응하려는 노력과 함께 통상적인 

왕비의 생활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물 탐색에 있어 

개인의 행동이 변화하게 된 원인, 환경적 요인, 

사회적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변화 과정 

속에서도 타협과 절충을 통해 개인 지키고자 한 

가치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담은 개인 

기록물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수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삶의 과정을 담은 개인 기록물의 수집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적응을 통해 파악한 기록

물을 모아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관철하고자 한 가

치관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기록물의 관계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

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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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

위의 <그림 1>은 지금까지 설명한 생애사 연

구방법의 구성요소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도식

화한 것이다. 생애사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역사적, 사회적 시간과 개인의 시간이라

는 두 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 즉, 

생애를 바탕으로 전환점, 영역, 적응의 개념을 

설정한다. 생애에 나타난 다양한 변화의 계기

를 찾을 수 있는 전환점과 생애를 입체적인 변

화와 상황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영역은 상

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 영역을 나누

는 기준은 전환점을 포함한다. 

영역을 나누는 기준과 전환점이 동일하다면 

생애를 파악하는데 수월할 수 있다. 유의할 것

은 영역의 기준과 전환점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생애 흐름에 따라 

영역과 전환점의 의미를 명확하게 반영하여 설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영역의 기준과 

전환점의 설정은 생애의 흐름, 전개과정을 통

해 확인 할 수 있는 사실,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생애에서 변화의 원인, 환경을 

추론할 수 있고 개인이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

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적응은 

역사적, 사회적 시간의 축과 함께 이해해야 한

다.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 간직하고자 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지

금까지 살펴본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는 

분석적 개념의 틀로 명확하게 각각의 개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Mandelmaum. D. 

G., 1973, p. 177; 이동성, 2013, pp. 84-85). 가

이드라인(Guide-line)의 성격으로 상호보완적

이고 복합적인 적용이 필요한 분석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를 통한 

분석은 개인이 어떠한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

하게 되었는지, 개인 기록물에 담긴 내용을 추

론하여 발견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

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

다. 각 요소를 복합적으로 적용한 결과를 바탕

으로 개인 기록물을 탐구한다면 그 속에 담긴 

가치를 공고히 할 수 있다. 

 

3.2 생애사 연구 특성과 개인 기록화를 위한 

유용성

3.2.1 맥락 -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 이해

생애사 연구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

이 어떠한 삶의 궤적을 걸어왔는지 살펴보는 것

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특성이 나타

난다(유철인, 1998, pp. 187-188).6) 다시 말해, 

생애사 연구방법은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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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의 양상과 상호 관계를 시간의 축으로 

살펴보는 맥락의 특성을 가진다(이동성, 2013, 

p. 79). 시간의 흐름을 기준으로 파악한다는 것

은 사회적 영향, 여러 선택에 있어 개인이 어떻

게 반응하고 선택했는지에 대한 시기와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맥락의 특성

은 시간적 변화나 흐름 또는 인과관계, 전후관

계 모든 것을 포함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시간을 기본적인 분석 단위

로 하는 것과 함께 영역이라는 구성요소가 맥

락의 특성을 담고 있다. 자신의 경험 등으로 인

한 가치관 및 성격의 변화, 사회적․환경적 변

화로 인한 행동 양식의 변화는 인과관계, 전후

관계라는 양상을 보인다. 원인과 영향, 앞서 발

생한 사실을 파악하여 개인의 행동과 가치관이 

어떠한 양태를 보여 왔는지, 그 속에 담긴 의미

는 어떠한지 맥락의 측면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를 포함한 개인

과 환경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애

사 연구의 의미를 뒷받침할 수 있다.

시간적 흐름과 조응하는 생애사 연구의 맥락

은 개인 기록물을 연구 및 분석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의 삶

을 확인하고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 경험한 역

사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해

석하고 수용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각 개인마

다 받은 영향과 해석, 수용의 양상 및 내용은 모

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문화

적 상황과 조건 속에 개인의 삶의 맥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개인 기록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유철인, 1998, pp. 187-188). 맥

락은 시간의 축이라는 큰 흐름을 따라 개인의 생

애를 이해하고 삶에 무엇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

는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였는지 거시

적인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생애사 연구방법

의 특징이다. 

3.2.2 관계 - 개인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상호관계

생애사 연구에서 말하는 관계의 특성은 인간

의 행위는 사회, 문화적 환경과 의미 있는 관계

를 통해 드러난다(이동성, 2013, p. 80)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

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받은 다

양한 영향을 통해 이루어진 신념이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삶을 

영위하면서 이루어진 수많은 선택과 실천, 나

타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그 개인을 파악하

는 것과 같다.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인 

적응의 개념을 통해 개인이 추구하고자 한 것

을 이해하고 다양한 환경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 개인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인의 삶을 연구하는 것으로, 개

인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밝히고 인식하는 

방법적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는 두 가지 이상의 주체 사이에서 

찾는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맥락 

더불어 관계라는 특성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풍

부하게 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개인 기록물에 나타난 개인의 

생각, 그 생각을 가지기까지 개인에 영향을 준 

 6)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생애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생애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선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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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인과 사회문화적 환경이무엇인지 등 관

계를 반영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기록물 사이의 관계도 파악

할 수 있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새로

운 가치의 발견은 한 단계 심화된 기록물의 가

치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연구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관계의 특성은 생애사 연

구자와 연구의 대상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두 주체간의 관계가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실질적인 생애사 연구가 가능하

다. 예를 들어 구술면담과 기록물을 통해 생애

를 연구할 때, 그 대상을 단순히 연구에 수동적

으로 참여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제대

로 된 면담이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

고 대상에 대한 선입견, 고정된 시선은 반드시 

경계해야하는 연구자의 자세가 요구된다. 연구

자가 임의로 생애사 연구대상에 대한 정보, 기

록물을 배제(김영천, 한광웅, 2012, pp. 25-26)

하거나 논리적 근거 없이 연구자의 일방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질과 함께 연구 자체의 의미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관계 설정이 미약한 생애사 연구는 연구

대상인 개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를 잃은 연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생애사 연구대상이 지닌 가치관, 객관적인 현

상과 사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존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확한 관계 설

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2.3 인간화 - 개인의 가치와 행동 이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생애사 연구방법

의 특성은 인간화이다. 인간화는 생애사 연구

가 사람의 가치와 행동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

인 만큼 생애사 연구 자체는 인간이 가지는 특

성을 찾을 수 있다. 생애사 연구는 사회과학 연

구에서 인본주의의 전통을 내세우고 사회적 행

위의 주체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주변화

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김영천, 한광

웅, 2012, p. 80)고 한다. 이는 생애사 연구를 통

해 발견한 인간의 삶에 대한 공감이 새로운 사

회적 움직임을 발견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여

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애사 연구는 각각의 인간이 경험한 개별적

인 현상과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토

대로 사회구조의 일반성을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다(이희영, 2005, p. 133). 인간이 가진 가치

와 행동을 반영하는 사회적 의미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인간의 개별적인 주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바를 탐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간화의 특성은 개인 기록물이 가지

는 가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회 속에서 함

께 살아가는 존재임을 느끼고 보다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 공감대와 가치관을 개인 기

록물이 담고 있다. 컴퓨터나 전자적인 시스템

은 주어진 값과 설정된 연산 과정을 토대로 결

과를 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고 생

각한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개인 

기록물에 담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록의 가치로 이끌어 내는 것

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토대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

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이 주고받

은 편지글을 연구한다고 가정하자. 시스템이나 

전산도구로 편지글의 내용, 수․발신일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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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인 등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개인의 감정, 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 당

시의 상황은 이 편지글을 연구하는 인간만이 이

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애사 연구를 시스템

이나 전산 도구로 실행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생애사 연구방법

을 통해 인간 본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

력이 중요하다.

생애사 연구방법이 지니는 맥락, 관계, 인간

화의 특성은 개인 기록물 평가하고 선별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생각하는 

기준은 개인 기록물의 물리적 형태, 보존 방법

에 대한 고려사항은 논외하기로 한다. 가장 먼

저 가치 있는 개인 기록물을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삶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내·외적 변화의 양상과 상호 관계를 시

간이라는 배경을 통해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기록물 그 자체의 가치와 더불

어 역사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나 현

상과 관련해 제3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맥락과 관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인 기록물

을 판단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사회의 변화

양상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사회의 변화가 개

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개인 기록

물에 담긴 개인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 기록물의 가

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된다. 이렇게 발견한 변화양상을 토대로 가치

를 나타내어 사회에서 여러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 공론으로 형성된다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

을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개인 기록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관계 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기록화에는 기록

화하려는 대상을 잘 이해하고 있는 다양한 주

체들과 아키비스트가 참여한다. 이것은 기록화

하려는 여러 주체들의 이해(利害) 관계와 기록

물의 가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록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화를 추진

하기 위한 여러 관계자들과 기록화 대상 간의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기록화

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기록화를 추진하는데 있

어 관계자들이 기록화 대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나 기록화 대상의 미화 의도를 가지게 되면 

잘못된 기록화의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 기록화 과정에서 기록화 추진의 주

체와 기록화 대상 간에 동등하고 실제적인 관계 

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계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 기록화를 통

한 다양한 가치를 사회적 구성원, 즉 이용자들

이 접하고 인식하기 위한 것에 있다. 기록화 실

행 주체와 기록화 대상의 잘못된 관계 설정은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함께 이용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록화의 결과를 가져온다. 다

양한 주체들의 기록화 참여는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기록화 대상인 개인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판단

하여 개인의 가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분명한 관계 형성, 상호 존중의 관계 형성을 통

해 개인 기록화의 신뢰를 보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

과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

람들의 생애를 편견 없이 그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생애사 연구이다. 지금

까지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등한시 되었던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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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성, 장애인 등의 삶을 공감하는 속에서 잘

못된 사회의 모습을 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전자적 시스템이나 기기의 기능

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기록물에 

담긴 인간의 면모, 지속해야하는 가치를 생애

사 연구방법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성과 가치는 개인 기

록물에서만 느낄 수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서 인간이 느끼는 가치를 공감하며 존재에 대

한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의

미가 개인 기록물의 가치 판단을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위한 

개인 기록화가 추진되어야 기록학이 사회 속에

서 가치있는 학문으로 발전될 수 있다.

  4. 생애사 연구방법을 반영한 
개인 기록화 방안

개인 기록화는 개인 기록물을 수집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작업이

다. 나아가 기록화를 바탕으로 개인 아카이브나 

기록관 설립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가치, 정

신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개인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개인 기록물이 생산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개인 기록물이 파편으로 산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떠한 개인 기록물이 개

인의 가치와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기록물인지 

파악하고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개인 기록화라는 목표를 위해서 

개인을 연구하는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한 기

록화의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기록화 전략은 주제와 지역, 개인에 대한 사전 

연구에 입각한 기록화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 방법론이다(한희동, 2013, p. 25). 

기록화 전략의 핵심 요소는 기록화 영역의 분석, 

기록물의 실재 여부, 필요한 경우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 계획을 여러 주체의 참여로 수행하는 방

식에 있다(한희동, 2013, p. 24). 기록화 영역 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록화 할 것

인가를 정하는 탐색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 대상

이 사건이라면 사건 분석, 기관이라면 기관의 기

능 분석, 개인이라면 개인 생애사의 분석이 각 요

소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물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 또

한 필요하다. 존재하는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

해 기록물의 실재 여부를 조사하고 소장인(처)

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진다. 기록화 계획 수립

에 있어 존재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사이

에는 기록화 과정과 기록화 전체의 신뢰성에 큰 

차이를 보인다. 존재하지 않는 기록물에 대한 

가치 판단은 불가능하며 전체 기록화가 나타내

고자 하는 의미를 뒷받침할 수 없다. 더불어 개

인 기록물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록

물의 관리 및 점검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떠

한 과정에서 분실 및 소실되었는지, 관리 측면

에서 지원이나 활동이 존재하였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을 바탕으로 어떠한 환경

에서 기록물이 생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양

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록물의 실재 가능성

은 그만큼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기록물의 존

재 여부를 파악하는데 있어 생애의 파악은 충

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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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록화의 범위 설정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전환점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인의 생애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동과 

가치관이 변하게 된 원인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각의 생애 영역을 비교하여 어떠한 삶의 부분 

혹은 삶의 전체가 기록화 범위로 설정할 만한 

의미를 지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생애의 맥락과 관계를 통해 개인 기록물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산 

배경을 바탕으로 개인 기록물을 추적하여 수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더불어 인간화의 특성

을 통해 개인 기록물에 담긴 경험, 감성을 토대

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애사 

연구방법의 개인 기록화 반영은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사회 속에서 드러내기 위한 바탕을 형

성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록화 과정에서는 예비단계에서 기록화 영역 

및 범위를 설정하고 기록화를 위한 정보원 분석

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록화 영역 

및 범위를 설정하는 부분이 ‘무엇을 기록화 할 것

인가’ 라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기록화

하고자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록물, 기록물 소장인(처), 기록물 수

집을 위한 방법 등 기록화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를 확보하고 기초를 만드는 단계이다. 중요한 점

은 기록화 영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명확한 개

념으로 정의하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하도

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희동, 2013, p. 27). 이

렇듯 거시적 관점에서 생애사 분석을 바탕으로 

기록화 과정을 위한 관련 정보의 탐색과 계획 수

립은 기록화하려는 부분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림 2> 기록화 전략 과정의 일반 모형

출처: 김성일, ｢기록화 전략의 일반모형과 그 적용｣, 경남대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7,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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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록화 범위 설정을 위한 생애사 연구방법 

적용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 기록화의 범위를 설정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개인의 생애를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인 

아카이브 또는 개인 기록화를 위한 생애사 연

구는 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출생과 사망, 

가족관계, 사회적 역할, 활동 분야 및 활동 조직

이라는 단편적인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

만 단조로운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라고 볼 수 없다. 개

인 기록화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

계 파악뿐만 아니라 생애사 구성 요소의 적용

과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관계를 함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시

간과 역사적, 사회적 시간을 함께 놓고 생애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의 생애만 놓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때문에 두 시간

의 축을 연계한 심층 분석으로 기록화의 가치

를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기록화의 범위를 전체 개인의 생애에서 특정

한 시기로 정하느냐, 전체 생애를 대상으로 하

느냐에 따라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가 다

르게 적용될 수 있다. 말 그대로 특정 기간은 

개인의 생애 중에서 일정한 기간을 기록화의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다. 기록화의 범위를 특

정 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갖는 

뚜렷한 가치 즉, 기록화 할 만한 가치를 일정한 

기간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기

간에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 분명한 메시지나 

특성을 보이는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나 행위

를 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할 때에 해당된다. 주

로 일정 기간 특정한 지위에 있었거나 짧은 기

간에 뚜렷한 사회적 성과를 남긴 사람을 대상

으로 할 때 가능하다.

특정 기간의 설정은 개인의 생애를 여러 차

원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파악했을 때 가능하다. 

특정한 기간을 기록화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사실관계 보다 

삶에서 보이는 서로 다른 차이에 주목하는 것

이다(김혜림, 2010, p. 45). 기록화의 범위 설정

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개인의 삶과 사회적 

의미를 대표하는 특정 기간의 개인 기록화가 

보다 가치 있는 행위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기간을 기록화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미시적 

가치의 발견과 개인 기록물 연구 영역의 빈 공

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역이라는 분석 개념을 통한 생애의 파악과 

기록화 범위 설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한편, 기록화 범위를 전체 생애로 설정하는 

것은 적응의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적응은 개

인이 사회 환경과의 조화나 극복을 통해 어떠

한 삶의 과정을 겪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일제 시기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사망한 개인의 전체 생애를 기록화 한다고 가

정하자. 일제에 의해 억압받고 어렵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한 개인

은 사회적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

해 자신의 가치관을 실천해 나간다. 이러한 과

정은 당시의 상황과 개인의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독립운동을 실천

하기까지 개인이 가지게 된 생각과 행동 등의 

변화 과정을 적응의 개념 틀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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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는 일정한 기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

미보다 개인의 생애 전체에서 갖는 의미를 드

러내는 것이 큰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생애형의 기록화 범위 설정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개인이 살았던 사회적, 문화

적 상황은 모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각각의 조건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지속하

고 또한 실현해나가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왔는지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특정 기간 설

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가치와는 다르게 전

체적인 시각과 생애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

는 가치이다. 그리고 거시적 시각으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과 방향 설

정을 가늠할 수 있다. 이처럼 전체 생애를 두고 

생애사 연구방법의 구성요소를 반영하여 기록

화의 목적과 판단 가능한 가치에 맞게 기록화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간이나 

전체 생애를 개인 기록화의 범위로 설정하는데 

있어 생애사 연구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 판

단기준을 제공하고 이해를 돕는다.

그렇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애사 연구를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까? 개인 기록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가치

관의 변화 과정, 사회적 활동, 전체 삶의 의미 

등 기록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을 선정하

는 것이다.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전환점이라는 요소이다. 하나의 전환점을 통해

서는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이 변하게 된 원인과 

양상,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전환점을 통해서는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변화 과정은 사회

적 조건이나 환경 즉, 생애 시간 동안 이루어진 

행위와 경험을 통한 사회화의 내용을 확인 하

는 것이다(이희영, 2005, p. 130). 생애에서 확

인 가능한 전환점을 기준으로 기록화 범위를 

설정할 만한 가치가 어느 부분인지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영역이다. 영역은 

개인의 생애를 몇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이해

함으로써 다각적인 생애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

게 하는 요소이다. 기록화 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만

으로는 어렵다. 명성황후의 예를 살펴보면 현재

까지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는 고종의 정치적 파

트너로서 흥선대원군과의 대립, 새로운 문물과 

개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 인물 등으로 

이미지가 정형화 되어 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생애를 영역의 개념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면 또 

다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보

았듯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고 여성과 어

머니로서의 고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처럼 생애의 각 영역을 나누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행동 양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기록화 범위에 대한 가치 판단

과 구체적 설정 가능하다.

생애사 연구방법을 기록화 범위 설정에 적용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화 범위 설정이 적합한지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기록화의 목적은 기

록화 범위 설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생

애사 연구방법을 통해 개인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미를 파

악할 수 있다. 그 의미가 기록화의 목적과 부합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기록화 범위 설정이 가

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이나 단순한 생애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기록화 범위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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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기록화 범위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것은 

개인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생애사 연구방법은 개

인의 생애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연구방법이

다. 따라서 기록화 범위를 설정하는데 특정한 

시각이 반영될 수 없고 기록화 범위 설정이 개

인의 삶에 근거를 둔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개인이 지니게 된 가치관과 행동 변화

를 바탕으로 한 기록화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하나의 뚜렷한 가치를 나타내고자 하는가, 생애

에서 나타난 가치의 변화 과정을 나타내고자 하

는가에 따라 기록화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전환점을 통한 가치관 변화의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영역 간의 비교를 통한 다양한 행동과 

성격의 파악이 기록화 범위 설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만약 개인의 생애에서 단순한 사실관계, 

개인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위한 것으로 생애

사 연구가 진행된다면 기록화 범위 설정 자체에

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즉, 기록화를 통해 나

타내고자 하는 가치와 기록화 범위 설정이 서로 

호응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 파악을 바탕

으로 한 기록화 범위 설정이 가능하다. 개인의 

생애는 지속적으로 반복된 일상생활이 이어져 

하나의 완결된 흐름을 갖는 구조이다. 그 자체

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기록화 범위를 설

정하는데 있어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통한 

의미 발견에 주목해야 한다. 생애에 나타난 변

화 양상과 관계 그리고 사회의 흐름이라는 두 

가지의 축을 통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속

에서 개인의 삶에 나타난 사회적 영향, 개인이 

삶을 영위하고자 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 기록화의 

범위로 설정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지속적으로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 기록

화의 실행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개인이 지니는 특수성

을 충분히 반영한 관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개인의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근거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개인이 삶에서 지속해 온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토대로 사회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록물이 

담고 있는 개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사회와의 관

계 이해가 의미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한 개인 기

록화 범위의 설정은 체계적인 개인 기록화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바탕을 마련해 준다. 

나아가 계획 단계에서 최종적인 개인 기록화의 

결과가 편향된 시각으로 치우치거나 미화되는 

것을 경계(이연창, 2007, pp. 13-14)하는데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4.2 생애사 연구의 특성을 통한 기록물 조사 및 

수집

기록화의 범위 및 영역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생애사 연구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개인 기록물을 조사하고 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정보원 분석에서는 개인 기록물을 조

사하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기록물 조사, 

컬렉션 분석 등을 실시한다(김성일, 2007, p. 13). 

기록물 조사는 개인이 생산한 혹은 개인과 관련

된 기록물 중에서 실제 존재하는 기록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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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에 관한 기

록물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생산 목적에 맞게 정

리하는 단계이다(남희숙, 2002, p. 28). 컬렉션 

분석은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록물, 컬렉션을 분

석하는 것으로 양적, 질적으로 수집된 기록물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에 수집된 소

장 기록물을 대상으로 특성과 해당 컬렉션 속에

서 기록물이 갖는 의미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남희숙, 2002, p. 28).

정보원 분석은 개인에 관한 모든 기록물을 대

상으로 실존하는 수집될 기록물을 조사하고 이

미 수집된 기록물을 확인, 파악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설정한 기록화 범위를 바탕으

로 구체적인 기록물 리스트 작성의 활동(오명진, 

2012, p. 40) 및 분석을 말한다. 그리고 그 결과

를 가지고 기록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록물 조사에서는 생애사 연구방법 중 전환

점과 영역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

로 ‘맥락’과 ‘관계’의 특성을 찾을 수 있는 개인 

기록물을 탐색해야 한다. 기록물 조사 단계에서 

맥락과 관계를 담은 기록물을 포착하여 기록화 

목적에 맞는 평가,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컬렉션 조사를 통해 양적, 질적으로 기

록물을 파악하는 것, 특히, 질적인 파악의 측면

에서 개인 기록물이 개인 즉, 인간이 생산하고 

만들어낸 기록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생애사 연구방법의 특성으로 보자면 ‘인간

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 기록물에 대한 질적인 파악은 사실 관계를 

포함한 인간의 생각, 그 속에 숨겨진 감정 등 개

인 기록물에 내포된 사실과 표방하는 의미를 깊

게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기

록물 조사와 컬렉션 분석은 정보원 분석에 필요

한 도구들로 상호보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성일, 2007, p. 28).

각 전환점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한다. 그

리고 전환점을 포함한 영역에서 중요한 사건이

나 계기를 분석하고 생산될 수 있는 기록물을 

예상한다. 이후 기록물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 

방법, 물리적 위치, 시기를 확인한다. 이러한 일

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실존 기록물을 추적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영역의 비교와 맥락, 

관계의 특성을 통해 기존 컬렉션에서 담고 있

는 기록물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기록물 조사는 실제 존재하는 기록물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인 만큼 어떻게 기록물을 추적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다. 기록물이 생산된 시

기와 위치(물리적 공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에서 찾고자 하는 기록물이 생산될 

만한 상황과 시기에 대한 이해과정이 필요하다. 

그와 함께 생애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의미의 맥

락, 관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

로 생애의 흐름을 역추적하면서 해당 기록물의 

내용과 생산에 관한 정보를 대입하여 찾는 것이

다. 생애 흐름에서 찾을 수 있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한정적이고 단편적이라면 실제 존

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

서 개인의 전체적인 생애의 흐름을 근거로 한다

면 전반적인 기록물의 생산 및 존재와 추적 여

부를 판단할 수 있다.

컬렉션 분석은 이미 수집되어 있는 기록물을 

분석하는 것으로 기존에 수집된 기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기 수집

된 기록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되

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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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물에 대한 질적 측면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 기록화를 통해 기록물의 가치를 드

러냈을 때 찾을 수 있는 의미를 판단하는데 초

점을 두어야 한다.

이어서 전체적인 기록물 조사의 결과를 토대

로 개인 기록물을 실제로 수집하기 위한 계획

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선 기록물

에 대한 사전 조사와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수

집하고자 하는 기록물 리스트 즉, 수집 대상 기

록물을 선정한다. 그리고 기 수집된 기록물은 

소장인(처)의 정보, 기록물의 종류 및 유형, 기

록물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한

다. 수집되지 않은 기록물은 추적에 필요한 정

보를 확보한다. 이후 대상 기록물 실사와 소장

인(처)과의 접촉을 통해 수집에 대한 제반 사

항을 협의 및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수집 계획을 종합하여 실행한다.

여기에서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정을 구체적으

로 수립할 때 각 단계에 맞는 생애사 연구방법

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집 기록물을 선정하는데 있어 맥락의 특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개인 기록화는 수집된 기

록물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는지, 그것이 개인 

기록화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 이를 위해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생애

에서 의미있는 맥락이나 시간의 흐름, 변화 양

상이 담긴 개인 기록물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아카이브즈의 수집 정책이

나 범주의 적합 여부, 수집되는 기록물 사이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수집 기록물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이은화, 2009, p. 68).

예를 들어 생애사 연구를 통해 개인 기록물

에 담긴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파악했

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개인 기록화는 개인이 

일정한 기간에 특정한 사회적 위치에 있었던 시

기를 기록화 범위로 정하고 기록물을 수집한다

고 가정하자. 생애사 연구를 통해 파악한 가치

관의 변화 과정과 그 맥락이 사회적 위치에 오

를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거나 사회적 위치에

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면 그 개인 

기록물을 개인 기록화를 위한 대상으로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맥락이 갖는 의미가 기록화 

범위와 관련이 없거나 기록물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면 기록화를 위한 수집 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생애사 연구의 맥락 특성을 

통해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확인하고 이것이 개

인 기록화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수집을 결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소장인(처)과 접촉 및 협의를 진행하

는 단계에서 생애사 연구의 관계의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관계의 특

성에서 두 번째 의미로 생애사 연구자와 생애

사 연구 대상 간의 동등하고 협력적 관계의 설

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수집과정에서 말하

는 관계의 특성은 소장인(처)과의 접촉 및 협

의 과정에서 개인 기록물을 둘러싼 다양한 환

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 기록

물이 관리되어 온 상황이나 법적 문제와의 관

련 등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주

변 환경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접근 권한의 문제나 활용을 위한 열람, 

출판시 저작권의 문제 등 세부적인 요소를 충

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호 관계 설정에 있어 생애사 연구자

는 일방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수탈자’가 아

닌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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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성은 기록물 수집의 주체와 소장인(처)과

의 관계 설정을 분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

성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 분석을 통해 개

인 기록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개인 기록화에 

필요한 기록물을 선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기록물 소장인(처)과의 접촉은 신중하고 단

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록물이 가지

고 있는 가치를 체계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개인 기록

화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수집하려는 기록물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체적 수집방법으로 기

증, 위탁, 복제, 구매 중 어떠한 방법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두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수집 계획 확정에 앞서 일련의 

수집 계획이 수립 및 실행까지 이어지고 위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그리고 반영되었는지 검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집하려는 개인 기록

물을 선정하는데 있어 위에 제시된 맥락의 특

성, 소장인(처)과의 접촉 및 협의에서 관계의 

특성을 포함한 고려 요소를 정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것을 수집 실무 담당자가 반드시 참고

하고 반영해야 하는 요소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록화의 실행 이후 환류 및 피드백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를 반영한 개인 기록물 

수집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맥락, 관계의 요소는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된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계획 수립에서의 반영과 실행 

이후의 검토 과정 적용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

은 수집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들이 반영된다면 수집과 기록화의 결과 

차원에서 질적인 측면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

고 수집 정책을 수립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참

여자들이 개인 기록화를 위한 풍부한 기록 수

집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수집 이후에는 수집된 개인 기록물을 대상으

로 분류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인에 대한 이해

는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활동, 행동 양식 등을 

기준으로 기록물이 가지는 의미, 기록물간의 

관계, 기록화의 목적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기록물이 생산될 당시의 

질서, 기록물이 당시 사회와 갖는 관계 등을 반

영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총체적인 개

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 기록화에 생애사 연구가 가진 요소와 특

성을 적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개인 기록화에 필요로 하는 개인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

다. 아키비스트는 공공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서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하

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더욱 중요

한 역할을 지닌다. 그리고 아키비스트는 생애사 

연구를 통한 개인 기록화에 있어 각 요소를 통

한 개인 기록물의 가치 판단을 바탕으로 기록물 

조사와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

야한다.

5. 결 론

사상가이자 철학자인 이케다 다이사쿠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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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서 성실하게 끝까지 살아간 사람의 가치

는 시대를 초월하여 빛을 발한다.”(이케다 다이

사쿠, 1996, pp. 33-34)라고 하였다. 인간이 지

닌 가치는 삶을 살아가며 만들어낸 기록물에 담

겨있다. 이러한 기록물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

이 향유할 만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작업

이 개인 기록화이다. 이 개인 기록화의 작업을 

위해 구체적인 생애사 연구방법이 적용될 필요

가 있다. 생애사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개

인 기록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정인 것

이다.

본 글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초점을 둔 

개인 기록물의 가치를 살펴보았다. 개인과 사회

의 다양한 관계 파악, 사회발전과 소통을 위한 

공론의 기회 제공, 사회 구성원과의 공감대 형

성과 정신적 만족이라는 가치는 개인 기록물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전제는 개인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

하게 지속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록학에서 생애사 연구는 개인 기록물의 가

치를 판단하고 개인의 생애에 근거한 의미를 발

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록학에서 다루어 온 생애사 연구는 기록물의 

수집 및 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략적인 이

해 수준에 머물러왔다. 생애사 연구 적용을 통

한 심층적인 분석으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은 개

인 기록물 추적을 통한 체계적인 수집을 가능하

게 한다. 또한 생애에 바탕을 둔 분류체계를 형

성하여 기록물의 의미, 관리,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수집과 분류체계의 

형성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의 사회 구성원들

에게도 개인 기록물의 의미를 그대로 전승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기록물을 모으고 선별하여 가치를 지속하기 

위한 기록화의 과정으로 기록화 대상에 대한 이

해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개인 기록물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분석과 파악이 이루어져야한다. 개

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생애사 연구방

법은 기존의 사회학, 교육학, 역사학 등의 많은 

학문에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개인

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는 것

을 반증한다. 즉, 생애사 연구방법을 통한 개인

의 이해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으로 그 의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기록학에서 개인 기

록화를 통해 개인의 가치를 지속하고자 할 때, 

생애사 연구방법은 충분히 적용할 가치가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생애사 연구는 출생과 사망이라는 단순한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보다 가치관 변화의 기

준, 변화양상, 삶의 궤적 비교,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개인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는 개인이 생산한 기록물의 다양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더불어 

개인 기록물의 생산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수

집하기 위한 추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당시의 

사회에 대한 이해는 당시의 개인을 이해하는 

배경이 된다. 그리고 당시의 개인에 대한 이해

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

아보고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고도화 될수록 인간이 지니

는 가치는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개인 기록물의 가치 또한 중요해진다. 개

인 기록물에는 개인의 가치관, 관점과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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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구조, 환경 등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어떠한 개인 기록물이 개인의 생각

과 사회와의 관계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지 

발견하고 선별하는 과정은 개인이 살았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당시 사회와의 관

계를 통해 현재 우리가 지속해 가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개인 기록물

에 담긴 가치를 지속하기 위해 기록물의 생산 

주체인 개인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기록물 연구와 기록화를 

통해 개인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치의 공존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치의 공존은 결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바로 이러한 힘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풍부한 가치의 사회를 만

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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